
합성제충국제 자멸“위기"
코니도, 할로스린수화제 급속대체 … 한농 주렁유제 전력

합성제충국제 살충제 시장이 물량과잉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할로스린수화제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살충제 시장이 카바메이트계에 이어 합성제충국제가 시장을 주도하며 신수요 창

출을 꾀하고 있으나 생산기업들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으로 5 0종류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자멸

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살충제 수요가 9 4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병충해 발생률이 높아 약간 회복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양길에 있는 만큼 이같은 과열경쟁 양상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 4년 공전의 빅히트상품인 한농의 코니도가 1 0 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살충제

시장을 석권,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원예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할로스린수화제도 이같은 영향을 크게 받았고 저항성 문제

까지 겹쳐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할로스린수화제는 영일화학에서 주렁수화제

란 상표명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9 4년 수요가 1 4 5

톤으로 9 3년 2 3 4톤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채소용으로 쓰이고 있는 할로스린유제는 수

도용작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계

량편리성 및 농약살포시기 무제한 등으로 아직까

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특히 할로스린수화제가 코니도로 대체되고 있으나

유제는 살포분야가 달라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할로스린유제인 한농의 주렁유제 9 4년 수요는 4 0 7톤으로 9 3년 3 1 0톤에 비해 31% 신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같은 수요신장의 이면에는 한농의 정책적인 밀어내기식 영업전략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동안 한농은 주렁유제와 함께 5대 살충제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는 피레스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원제 공급기업인 한정화학이 9 4년부터 피레스를 자체생산함에 따라 피레스원제의 물량공급이 원할

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한농은 피레스 생산을 포기하고 주렁유제쪽으로 마케팅력을 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은 주렁유제가 다른 살충제의 5% 성분비율에 비해 1 %라는 점에서 가격경쟁력의 절대적 우위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렁유제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주렁유제가 진딧물약제로 많이 쓰였으나 저항성 문제가 발생, 94년부터 잎말이 나방

약으로 전환·고시됨에 따라 이시장에서 어느정도 수요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럭키는 할로스린원제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는데 9 1년 4톤, 92년 7톤, 93년 1 0톤으로 꾸준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농과 영일화학은 할로스린원제를 영국의 I C I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 9 9 4 / 1 0 / 3 >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구 분

한 농

영일화학

합 계

생산

내수

생산

내수

생산

내수

2 5 2

3 0 5

2 4 8

2 4 2

5 0 0

5 4 7

3 9 8

3 2 1

2 4 5

2 2 4

6 4 3

5 4 5

3 0 4

3 1 1

2 3 7

2 3 4

5 4 1

5 4 5

3 5 0

4 0 7

1 9 0

1 4 5

5 4 0

5 5 2

할로스린살충제 수급현황 (단위 : M/T)


